
영상 아카이브 [완주예술인 ON]
흙에서 찾는 영원한 운동 ‘한봉림’ 도예가

자기소개

한봉림입니다.

도자기

도자기라고 하면 사용이라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. 그 사용이라는 목적과 또 거기에 기왕이면 사용하
는데 아름다운 표현을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거죠. 어느 유명한 미술 평론가가 그분이 한 얘기가 상
당히 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. 도자기는 가장 추상적이다. 도자기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봤을 거
예요. 그런데 지구상에 닮은 게 하나도 없어. 그렇죠? 항아리도 지구상에서 닮은 것도 없고 가장 추상
적인 표현을 가장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 조상들과 지금의 지혜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

작품세계

그런데 제 작품에서는 흙도 하나의 껍질을 벗겨줘야 된다. 기능만 담은 형태로서는 제한성이 있다. 그
래서 하나의 껍질을 벗기는 것을 지금까지 찾아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내 작업인데 그래서 영원한 운
동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. 제 작품을 그래서 영원히 찾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. 흙도 제 모습을 찾
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단순히 흙이 그림이나 돌조각처럼 작가에 의해서만 외부 표현이 돼서는 
안 된다. 본 모습도 찾아봐 줘야겠다. 하는 게 제 작품입니다. 

영원한 운동

나는 영원한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품을 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원한 운동이라는 건 계속 새
로운 것을 찾아야 하고 또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원하는 정신세계에 접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
문에 있던 것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는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 같아요. 찾을 뿐이지. 새롭게 한
다는 건 그건 이미 내 기준이 되어버려서 기준이 경직되기 때문에 그건 작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
새롭다는 거 보다 항상 찾는 행위. 그게 아닌가 싶어요. (지금도 계속 찾고 계신가요?) 노력을 하는데 
그게 쉽지 않군요.

영감

그런 건 없어요. 막걸리 한잔 먹으면 생각나니까. 아주 자연스러울 때 생각나지. 뭐 철학적이라던가 심
오한 것을 갖고 했다면 경직돼서 안될 것 같아. 사람의 정신이 경직되면 표현도 경직되는 거예요. 그러
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만 만나게 되죠.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자
연스러운 모습, 자연스러운 나를 찾으려면 그런 경직된 사고가 생기면 버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런 
생각을 합니다. 

예술가들

인사동의 자유로운 작가들, 각 분야의 작가들 회화를 한다던가 음악을 하는 작가들, 문학을 하는 작가
들 선배도 있고 후배도 많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내가 영향을 
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.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. 그래서 많은 젊은 작가들하고 어울리고 또 서울 
친구들이 후배, 선배들도 집에 많이 와서 같이 담소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여러 에피소드들도 많이 
있죠. 그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진 것 같아요. 다른 장르. 나는 구별을 안 해요. 지금 내 작업도 흙만 다
루지 않아요. 그림도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의 표현도 하고 그걸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흙 
재료 자체에 있어서 한정되는 그러한 작가가 되기보다는 오일 페이팅, 수채화, 돌, 도자기 전부 왜냐면 



그거 하나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나면 이 소재로 또 표현도 하고 그러는 게 예술인의 
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내가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꽤 오래돼요.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
들의 에너지가 상당히 나는 진짜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나보다 조금 더 후배들과 같이 어울리면 
서로가 정신교류 또 표현해서 격려도 해주고

계획

새로운 걸 찾는 게 내 계획입니다. 그리고 즐겁잖아요?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게. 
그리고 작은 미술관은 여기 초등학교 많잖아요. 특히 초등학교는 그래도 그림 그릴 시간이 있지마는 
중고등학교는 입시라는 제도 때문에 미술 시간이 거의 없고 그러죠. 그런데 나는 보편적으로 다 해야 
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애들부터 유치원 애들까지 그 시간에 그림 그린 것을 여기서 
전시하고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옛 모습을 옛날에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또 지금 현재 
미래에 자식에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작은 미술관 계획입니다. 그래서 새로
운 시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애들 때부터 정말 여기오면 재미있다. 여기서 마음대로 앉아서 그림도 그
릴 수 있다. 그럼 그림 그려 놓으면 다음 주에는 내가 압정으로 붙여서 전시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신
감을 갖게. 애들 때부터 우리가 못한 자신감을 좀 불어 넣어줘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적당한 나이가 돼
서 느낀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작은 미술관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거죠. 유명한 작가나 기대
하는 젊은 작가 전시 만이 아니고 아무 그런 것 관계없는 진짜 소녀, 소년 같은 아주 아름다운 나중에 
보면 낭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내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도와주면 가능
할 거 같아요.

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?

야..여기가 내가 있으면 좋겠다. 여기다 가마 박고 여기서 도자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
문득 그래서 거기 동네 분한테 누가 여기 터 좀 판다면 얘기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내 도자기 가
마 박고 딱 살기 좋은 거 같다.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여기로 들어왔죠. 그래서 완주는 나는 특별하
게 나에게 좋은 곳으로 생각해요. 내가 완주의 이곳을 선택했다는 거 그런데 선택한 거 자체도 내 의
지가 아니고 그런 기회 이런 인연이 됐다. 그래서 나름대로 완주를 상당히 아끼고 사랑합니다.


